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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영향력과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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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팩토리

The Study on the Influence and Perception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in High School Students

Jang-Hyeon Kim
Design Factory

요  약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전국적으로 90%이상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교복 변형의 행동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 조명해 
보고, 그 함의점을 제시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첫째, 현대 사회에서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줄어든 교복 사이즈의 일반화, 학교 규정에 대한 실효성 저하, 선정적인 교복 광고의 확산으로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학생 본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물신화 경향의 가속화, 교복 변형에 대한 기회비용
의 감소의 견해가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학생의 독립적 선택에 대한 자율성 부여, 
청소년기 유행에 대한 일시적 참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이미지 메이킹 실현의 견해가 나타났다. 또
한, 교복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셋째,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함의점은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교복 변형에 대한 변화를 수용
하고, 규제의 적절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More than 90%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South Korea wear school uniforms, and school
uniform modification is an ongoing issue among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and how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is 
perceived. As a result of this study, first, the influence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was 
found that the generalization of school uniform size greatly reduced, the effectiveness of school 
regulations decreased, and the spread of suggestive advertisements. Second, the negative perceptions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included reducing cognitive ability toward student responsibilities, 
accelerating materialism tendencies, and reducing the opportunity cost of school uniform modification. 
Positive perceptions included giving students autonomy for independent choice, temporary participation
in adolescence trends, and realizing effective image-making to reveal their individuality. The biggest 
reason for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was the influence of the mass media. Third, the 
implication for school uniform modification behavior is that not only high school students, but also 
schools and our society as a whole, need to accept changes to school uniforms and make a holistic effort
to improve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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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는 1986년 교육부가 학교장
의 재량에 따라 교복의 선택적 착용을 허용한 이래로, 교
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국적
으로 95%이상이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1]. 교복은 학생
이라는 착용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해주는 제
복으로, 소속 학교의 의식을 고취시킬 뿐 아니라 학생다
운 행동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각 학교에 소속된 학생들은 동일한 디자인의 교복을 착
용함에 따라 교복으로 자신의 개성이나 미적 욕구를 표
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들의 과도한 교복 변형이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
다. 교복 변형이란 기존의 교복 사이즈에서 신체에 핏하
게 줄여입는 교복의 수선을 뜻한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
교에서는 자체적으로 변형 교복의 엄격한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매해 교복 변형이 사회적 문제로 이슈
화되고 있음을 고려해볼 시, 이에 대한 해결은 미진한 실
정이다. 이는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향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데,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한 존중이 올바르게 이루
어 지지 않은 과거시기에 비해, 현대 사회에서는 청소년
들이 능동적으로 자아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기에 진취적인 성향을 띄며, 자기표현의 욕구와 다
양한 개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하다[2]. 즉, 기성 
시대의 관점에서는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
로 인지하고, 교복 변형을 하나의 일탈로 여겨지지만, 현
재의 학생들에게는 학생다움을 강요하는 억압으로 간주
[3]되어 서로간의 이해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와 같은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적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는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주목
하고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이에 대하여 어
떠한 인식을 갖는지 조명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토
대로 청소년기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교복 산업에 있어서 고등학생들의 만
족도를 높일 수 있는 디자인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
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방법은 이론적 연구와 사례 연구 및 서술형 설
문지 응답법을 병행하였다. 이론적 연구는 교복의 개념 
및 교복의 변천에 관련된 국내·외 선행연구, 단행본, 전문
서적 및 인터넷을 토대로 고찰을 수행하였다. 사례연구로

는 현대 사회에서 교복이 미치는 영향력을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신문기사를 선정한 배경은 신문은 
해당 시기 일련의 사회 현상을 정기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리는 공적인 매체[4]임으로 현대 사회에서 하나의 문제
로 조명되는 교복 변형의 영향력을 살펴보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인
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복 변형을 경험한 20대 82명을 대
상으로 서술형 응답 조사를 수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교복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교복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착용하도록 지정한 제

복”[5]이라 명명되며, 영문으로 “School uniform”이라 
표기된다. 교복은 학생들의 면학의식 고취와 원만한 단체
생활을 위해 학교가 학생의 신분을 상징화하고, 규정짓기 
위한 의도적 목적성을 함양하고 있다[6].

교복에 관련된 다양한 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면, 
Sung[7]은 교육적 평등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
분을 보호할 수 있는 상징적인 기호로서 긍정적인 역할
에 대해 언급하였다. Yang[8]에 의하면 교복은 타 집단
과의 선별을 가능케 하여 학생 신분이나 학교의 대표성
을 표출할 수 있으며, 학생들에게 소속감 부여를 통한 공
동체 의식이나 학교의  자부심을 깨닫게 하는 교육적 목
적을 갖는다고 하였다. Kim and Kang[9]의 연구에서는 
교복이 학생신분에 대한 과도한 노출, 개성과 미적 감각
의 결여 등과 같은 단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교복은 학생의 신분 또는 학교의 대표성을 자
아내는 표상체라 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집단으로 바라보고 규제하고자 하는 통제적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이는 교복이 학생의 신분적 위치에
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중·고등학생들은 일과의 대부분
을 학교에서 보내는 특성상, 교복을 장시간 착용하게 된
다. Korea Institute for Youth Development[10]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지적으로 미성숙 시기
에서 성숙한 상태로의 점진적 성장을 이어나가는 과도기
적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같은 시기에 청소년들의 
자아의식은 증대되며, 자신의 외모와 의복에 대한 적극적
인 관심과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됨[11]으로 의복은 상당
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심리적 연관
성에 대해 Kim[12]은 자신의 의복에 대한 만족도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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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 안정감과 자신감의 심리를 갖게 되는 반면, 자신의 
의복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거나 주위의 동료들과의 의복
과 융화되지 못한다고 인지할 경우, 불안감의 생성 및 자
기비하, 및 동료와의 교류를 회피하려 하는 대인 기피 현
상까지 생긴다고 하였다. 즉, 교복은 단순히 제복으로서
의 의복이 아닌, 청소년의 심리나 정서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매우 핵심적인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은 교복의 수선을 통하여 개인적
으로 자신의 매력적인 외모를 위한 관리 및 사회적으로 
동급의 학우들과 상호작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과거의 
획일화된 교복은 패션의 다양성 또는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고자하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전
향적 자세를 요구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교
복 변형이 사회가 규정한 학생 신분의 틀 안에서 청소년
들이 자아개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최선
의 선택임을 의미한다.

교복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교복의 착용 태도
와 만족도 및 선호도에 관한 연구[9,12-14]가 진행되었
으며, 두 번째로, 중·고등학생들의 신체 치수에 따른 교복 
치수 설정에 관한 연구[11,15,16], 세 번째로, 교복 디자
인 개발에 관한 연구[17-19]가 진행되었다. 이처럼 교복
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연구의 대
상을 점진적인 성장의 불완전한 시기를 겪고 있는 중·고
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교복에 관하여 부정적인 견해가 다소 높을 수 있다는 한
계를 함양하고 있다. 현재 과도한 교복 변형이 사회적 이
슈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을 고려해본다면, 보
다 중립적인 측면에서 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경험적인 측면과 생애주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간교복 변형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성인기의 20대를 대상으로 교복 변형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함양하고 있는지 연구에 초점을 두고, 이에 대한 
함의점을 논하고자 한다.

2.2 교복의 변천사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
우리나라 교복은 1886년 최초 여성 교육기관인 이화

학당에서 착용한 다홍색의 치마저고리 복장을 그 효시로 
보고 있다[20,21]. 양장의 교복은 여성의 경우 1907년 
숙명 여학교에서 자줏빛의 원피스의 형태로, 남학생의 경
우 1890년대 초 배재학당의 남학생들이 착용한 검은 양

복의 형태가 시초로 여겨지고 있다[20,22]. 1920년대 말
까지 교복은 한복과 양장이 혼용되어 착용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의 민족말살정책이 본격화되던 1930년대를 기점
으로 거의 모든 교복이 양장화로 개정되었고, 일본식의 
검정 교복이 주를 이루었다[23]. 1945년 해방이후 1980
년대 초까지 중·고등학생의 교복 착의는 의무화였으며, 
1968년 문교부의 평준화 시책으로 교복의 형태가 통일
되기 시작하였다[24,25]. 교복의 착용은 계절에 따라 상
이하였는데, 여학생은 하계 시 윙칼라 블라우스에 감색이
나 검정색 플레어스커트를, 동계 시, 감색이나 검정색 상·
하의를 주로 착용하였으며, 남학생은 회색 교복을 하계 
시에, 검정색 스탠드칼라의 교복을 동계 시에 주로 착용
하였다[25]. 1982년 정부는 학생들의 개성 존중과 미적 
품성의 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교복 자율화 조치가 발효
되어 중·고등학교에서 평상복을 착용하였지만, 학생들의 
지도에 어려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증가 및 계층 간의 
위화감 조성, 탈선행위의 증가 등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
타났다[25,26]. 이에 따라 교복 착용의 필요성이 재공론
화되었으며, 1985년 교복 자율화 보완조치와 함께 1986
년 2학기부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과 지역사회, 학
부모의 의견이 반영된 교복에 국한하여 교복의 착용을 
허용하였다[27,28]. 1990년대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 수
가 점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교복의 브랜드화
를 진행하였으며, 스타마케팅을 통한 브랜드의 이미지 구
축 및 교복의 디자인을 강조하여 교복의 유행을 주도하
였다[29]. 현재 다수의 교복 브랜드에서는 소재의 고급화
와 함께 야구점퍼, 후드 티 등 편안함과 착용감이 반영된 
교복 아이템들을 선보이고 있다[30]. 또한, 정부 주도하
에 한복 교복 보급 사업을 통하여 한복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도 등장하게 되었다[31]. 

이처럼 교복은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변모
되어 왔다. 과거의 교복은 학생의 신분이나 소속감을 고
취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최근 교복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렴한 형태로 점차 변모
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에도 학생들의 
교복 변형에 대한 행동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본다면,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3. 현대사회에서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

본 장에서는 교복 변형과 관련된 신문 기사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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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변형의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였
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2010년 이후 교복 변형과 관련
된 신문기사 142건을 수합하였으며, 기사의 제호와 내용 
분석을 토대로 현대사회에서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
은 첫째, 줄어든 교복 사이즈의 일반화, 둘째, 학교 규정
의 실효성 저하, 셋째, 선정적인 교복 광고의 확산으로 정
리할 수 있다. 

3.1 줄어든 교복 사이즈의 일반화
과거의 교복은 학생의 신분을 상징하고, 규정짓는 표

상체로 존재하였지만, 현세대들에게 교복은 자신의 개성
을 표현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인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획일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교복의 변형을 행하
여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짧고 타이트한 교복 치마, 남학생의 
경우 신체에 밀착된 스키니 교복 바지로 수선하는 행위
가 하나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
러 교복 브랜드들은 학교의 규정사항보다는 학생들의 선
호도가 반영된 짧고 타이트한 교복을 출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32]. 이에 대하여 교복업체는 교복의 소비자는 
학생이며, 소비자의 기호에 맞춘 상품을 제시하였을 뿐이
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33]. 하지만, 교복 변형에 동
참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의적으로 교복을 수선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정에 벗어난 행동을 했다는 
오해와 벌점을 부여받기도하며, 교복을 교환이나 재수선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32]. 더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선에 따른 타이트한 교복은 활동성 감소로 불
편함이 가중되거나, 소화불량 또는 생리통 등의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34]. 이 같은 단
점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변형 
현상은 학생들의 일시적 유행 현상이 아닌, 교복 사이즈
의 전체적 변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변형 교복의 사이즈
가 일반화된 규정 사이즈로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3.2 학교 규정의 실효성 저하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한 학교의 규율은 청소년기 학생

들의 불만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교육적 접근
을 더욱 난해하게 만든다. 교복은 학생의 신분과 학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교복에 대한 규범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규칙에 따라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의 규율 간
의 방향성이 상이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019년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

항의 개정을 통하여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규제 항
목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으로 변경하였다[35]. 
또한, 서울시의 교육감은 교복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
장을 밝히기도 하였으며, 몇몇 교육청에서는 여학생들의 
짧아진 교복에 따라 책상 가림 막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36,37]. 이와 더불어 서울 교육청에서 제시한 체벌금지 
매뉴얼 중 `변형교복을 입는 경우'에 대한 매뉴얼은 단지 
재활용 교복을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교복 변형을 제
재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38]. 이 같은 교육부 및 
산하 교육청의 대응들은 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을 간
접적으로 용인하고 있음을 뜻하며, 학교의 제재 규칙 또
한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조치에 그치고 있어 교육 현
장의 제재를 암묵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교육부와 교육청의 불명확한 기준의 제시 및 애매모호한 
태도는 학칙을 규정하는 학교, 지도와 제재를 행하는 교
사들, 및 학칙과 제재에 반감을 갖는 학생들에게 많은 혼
란을 주고 있으며, 서로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가고 있
는 실정이다. 

3.3 선정적인 교복 광고의 확산
교복 변형에 대한 청소년들의 욕구가 높아지고, 하나

의 유행처럼 확산됨에 따라 교복 브랜드들 또한 광고를 
통하여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교복 광고는 신체적 실루엣이 강조되는 디자
인의 홍보를 넘어 신체를 지나치게 물신화하거나 과도한 
성적 묘사를 통해 교복의 본질적인 목적과 의미를 퇴색
하는 결과를 자아내고 있다. 한 교복 브랜드는 교복 광고
에서 교복을 착용한 몸매를 과시한 듯한 연예인들의 포
즈와 야릇한 표정, “스커트로 깎아라! 쉐딩 스커트”, “코
르셋으로 조여라! 코르셋 재킷”의 광고의 카피를 제시하
여 선정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39]. 이는 다른 여
러 교복업체의 광고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Girl fit’ 
‘Boy fit”, “라인이 예술이다” 등 몸매를 강조하는 직설
적인 광고의 문구와 걸그룹의 비정상적인 체형을 내세우
면서 학생들에게 소구하고 있다[40]. 이는 교복 업체들이 
학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구매욕을 불러일으키는 수
단으로 교복 광고에 선정적인 문구나 비현실적인 연예인
들의 신체적 이미지를 적용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의 기저에는 청소년기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심리적 욕
구와 10대들의 교복 변형에 대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즉, 교복 변형에 대한 현상이 교복 업체들의 광고에 대한 
방향성까지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에게 미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줌과 동시에 교복에 대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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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사회에서 교복 변형은 축소된 교복의 사이

즈의 일반화로 인하여 교복의 착용성에 대한 학생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건강에까지도 악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교 규정에 
대한 실효성이 약화되어 교사들의 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교복 브랜드들은 하나의 유행처럼 확산
되고 있는 교복 변형을 상업화하여 신체를 왜곡하는 더
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를 선보이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교복 변형이 부정적인 변
화를 유발하기도 하지만,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을 표출하
기 위한 수단이자,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자율성 보장의 
긍정적인 측면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교복 변형에 대한 명확한 경계선의 부재로 한계점
이 존재함을 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복과 관
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교복 변형에 대한 양면성과 서로 
상이한 가치관을  이해하고, 서로간의 입장을 선제적으로 
이해하고자하는 열린 태도의 선행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인식 
탐구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교복 변형 행동을 경험해 본 20대 82명에게 서술형 
응답을 수행하였다. 서술형 응답은 교복 변형 행동에 대
한 찬성과 반대 중 한 가지를 선정하고,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는 제한 개방형 질문을 적용하였
다. 제한 개방형 질문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에 국한된 
응답을 요청을 하는 설문지법으로, 연구자가 기대하지 못
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응답을 수합할 필요성이 제기될 
시, 효과성이 높으며, 응답자에게 질문 응답에 대한 자율
성을 극대화한다는 강점을 함양하고 있다[41].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20대 응답자들
의 인식의 빈도를 고찰해본 결과, 28명(34.14%)이 부정
적 인식을 함양하고 있었으며, 54명(65.86%)이 긍정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분석
교복 변형 행동을 경험해 본 서술형 응답자들이 어떠

한 배경으로 인하여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

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학생 본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이다. 
“교복의 도입 의도를 벗어난‧‧‧”,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민망한‧‧‧”, “‧‧‧학생 본인의 이미지를 망가뜨릴 수‧‧‧”, “‧‧‧교
복의 의미자체가 흐려진다.”와 같이 응답자들은 교복을 
수선하는 자체가 교복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
자,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몰각한 일탈임을 언급하고 있
다. 청소년기 학교는 사회 학습의 장으로, 사회적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는 중요한 환경이다[42]. 교복의 착용은 단
순히 학생 신분의 표상화를 넘어, 학교라는 공적인 상황
에서 준수해야할 복장 착용의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라
고 할 수 있다. Oh, et al.[43]에 의하면 모든 사회에는 
상황에 적합한 복장에 대한 그 사회의 암묵적인 드레스 
코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교복은 학생들의 자율권
을 침해하기 보다는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어울릴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배경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지속적으로 변형하는 행동은 학교라는 사회의 일원이자 
학생으로서 지켜야할 생활 윤리에 벗어나는 것이며, 학생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은 피할 수 없을 것이
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두 번째 배경으로 물신화 경향 심화이다. “‧‧‧교복 수선을 
하고 싶지 않지만 주변 친구들이 하니까‧‧‧”, ‧‧‧그룹에 뒤처
지거나, 나만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문화를 
주류로 생각하고, 따르지 않는 학생들을 배척하는‧‧‧”, “‧‧‧
무리에 소속되지 않고 싶은 것처럼 보이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로‧‧‧”의 응답처럼 교복 변형이 
자의적이 아닌 친구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건적 
수용으로, 관심사를 공유하지 않을 시,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교복 변형 행동이 학생들간의 소속감과 연대감
을 높이는 실천적 행위이며, 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또
래의 집단에서 소외되고, 배제됨으로서 은연중에 고립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실례로, 한 인터뷰에서 한 학생은 
타이트하게 교복 치마를 줄이면 잘 나가는 학생이며, 안 
줄이면 친구들에게 소외당한다고 언급하였다[44]. 이는 
교복의 변형이 학생들의 인간관계 형성에 기준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학생들은 타인을 판단함에 있어 물질이
나 외모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갖게 되며, 인간성 상실이
나 인간 소외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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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교복 변형은 청소년기 올바른 인격 및 교우관계 
형성에 심각한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세 번째 배경으로 교복 변형에 대한 기회비용의 감소이
다.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심리적 강박관념으로‧
‧‧”, “‧‧‧혈액 순환의 장애와 림프계의 순기능을 못
하게 되어‧‧‧”, “‧‧‧범죄의 빌미를 제공해줄 수 있
는 ‧‧”, “‧‧‧교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의 응
답처럼 응답자들은 교복 변형을 선택했을 시, 득보다 실
이 더 많음을 언급하고 있다. 학생들은 변형된 교복으로 
인하여 혈액순환장애나 소화불량, 생리통 등 성장기 신
체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에 대한 불편함 증가, 
속옷의 노출이나 타인의 불편한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복의 수선으로 인하여 시간과 돈의 손실
이 발생하며, 신체의 성장과 함께 교복을 재구매하거나, 
학교의 규칙을 피해 여벌의 교복을 구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 또한, 교복 변형은 학교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으로 학교 공동체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
하기도 하며, 과도한 성적 매력을 강조하여 잘못된 성의
식의 형성 및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교복의 변형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하기보다는 
외양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게 되어 배움에 대한 가치를 
등한시 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면학의
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복의 목적을 무의미하게 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 스스로 교복 변형에 대한 기회비용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4.2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분석
교복 변형 행동을 경험해 본 서술형 응답자들이 어떠

한 배경으로 인하여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본 결과,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첫 번째 배경으로, 학생의 독립적 선택에 대한  자율성 
부여이다. “‧‧‧수선해서 입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
‧‧”, “‧‧‧자유롭게 입는 권리를 침해‧‧‧‧”, “‧
‧‧개인의 개성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으
로서 자신의 미의 욕구를 표출할 수단이‧‧‧교복‧‧
‧”, “‧‧‧학교의 강압적인 태도는 학생들이 교복에 돈
을 더 쓰는 역효과를‧‧‧”라는 응답처럼 교복 변형은 
학생들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교복에 반영된 것으로, 이
를 규제하는 교육적 현실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자율성이란 개인의 행동 및 자기조율을 결정할 수 있으

며, 타인의 감정이나 의지와는 달리 본인의 결정으로 자
신의 행동 또는 미래의 계획을 설정할 수 있음[45]을 의
미한다. 즉, 학생이라는 신분이나 미성년의 나이를 벗어
나 인간적 존재로서 청소년기 학생 또한 예외는 아니라
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기 학생들 또한 자신의 
일에 대해 사리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격을 함양하
고 있으며, 규제보다는 스스로 선택권을 갖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존중감이 높은 주체적 삶을 스스로 개
척해나갈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교복 
변형을 통제하는 것은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훈육이 아닌, 학생들 본인 자신에 대한 믿음을 약화
시키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여 학생들의 자립적 성장 
과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간
과해서는 안된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두 번째 배경으로, 청소년기 유행에 대한 일시적 참여이
다. “‧‧‧하나의 스타일‧‧‧”, “‧‧‧멋이고 유행이
며 잘나가는 것의 상징이라는‧‧‧”,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으면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생각‧‧‧”, “개
인의 개성을 살린 교복 수선은 거의 없고, 대부분 남들이 
하는 유행을 따라‧‧‧”와 같이 응답자들은 교복 변형
을 청소년기 하나의 유행이자, 학창시절 나타나는 일시
적인 현상임을 언급하고 있다. 유행이란 특정한 사회 안
에서 일정한 사람들이 비슷한 문화 또는 행동양식을 일
정한 시간 동안 공유하는 것으로[46], 유행의 형성은 서
로간의 구별 및 동조 욕구에서 비롯된다[47]. 교복은 학
생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상체로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통
일성과 일반성을 함양하고 있지만, 교복 변형은 이에 대
하여 학생들 서로간의 시각적 차별화를 지향하고, 이 같
은 행동에 동조하여 소속감을 느끼고자하는 일시적 수용 
행동으로, 하나의 유행을 형성함을 뜻한다. 또한, 유행은 
집합적인 대중의 취향이 세련된 것에 의한 과정이며, 현
재의 그대로의 유지보다는 변화를 추존한다[48, 49]. 다
시 말해서, 교복 변형의 행동은 오랫동안 고착화되어왔
던 기성세대의 교복 문화에 대한 반향이자, 기존의 교복
에 보다 세련미를 더하여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하나
의 변화 지향적인 움직임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세 번째 배경으로,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
인 이미지 메이킹의 실현이다. “‧‧‧자신의 체형에 맞
게 수선‧‧‧편하고 예쁘게 입을 수‧‧‧”, “‧‧‧수
선하지 않는 친구와 전혀 다른 분위기‧‧‧자신의 매력
을 끌어올릴 수‧‧‧”, “‧‧‧다리가 길거나 허리가 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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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하는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교복은 소속
감을 느낄 수‧‧‧하지만,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가 없는 
느낌‧‧‧” 과 같이 교복 변형은 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
에서 학생 개인이 다른 학생들과의 차별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
나라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대부분의 일과를 학교에서 보
낸다는 특성상 의복에서 교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즉, 자신의 개성을 외적으로 표출하는 수단이 교복
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뜻하며, 교복의 수선은 자신에 대
한 내적 만족뿐만 아니라 이성 또는 타인에게 호감도를 
상승시켜주는 효과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
신의 개성을 구현하고자 행해지는 교복 변형은 자신의 
단점을 보강하고,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미
지 메이킹의 하나로서 신체적 콤플렉스로 인해 결여된 
자신감의 회복 및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다. 이처
럼 변형된 교복이 학교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드러내는 
교복의 역할만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하다고 사료된다.

4.3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배경의 인식 분석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의 원인에 대한 가장 큰 

배경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을 지
목하고 있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등장인물들이 
입은 교복‧‧‧수선하여 입은 모습들‧‧‧”, “라인과 
몸매를 강조하여 광고하기도‧‧‧”, “다양한 대중매체
에서 보여지는 배우들이 학교 교복을 입고 ‧‧‧짧고 몸
에 달라붙는 교복‧‧‧”, “‧‧‧무대 위에서 가수들이 
입는 스쿨룩, 학교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입는 교복의 수
선하는‧‧‧모습이 화면에 많이 보이면서‧‧‧따라가
게‧‧‧”라는 응답처럼 대중매체에서 나타난 변형 교복
을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중대
체가 전달하는 정보들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Lee[50]에 의하면 학생들은 청소년기의 호
기심이나 대리만족을 위해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모방한
다고 언급하였으며, Lee[5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대중매체 중 TV매체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정보
를 별다른 여과 과정 없이 즉각적으로 수용한다고 하였
다. Kim and Lee[52]는 청소년들이 TV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연예인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이들과 동
일시하고자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청
소년들은 자신들이 우상화하거나 동경의 대상으로 여기
는 연예인들의 교복 형태를 하나의 지배 이데올로기로 
수용하여 교복을 변형하고자 하는 사고와 행동으로 표출

하게 되는 것이다.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청소년 
시기의 특성이 교복 변형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측면은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대중매체의 영향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즉, 학교에서의 
제재는 개인적인 심리나 행동의 일시적인 통제일 뿐이
며, 대중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볼 
시, 이에 대한 적절한 심의를 통한 규제와 조정이 요구되
며, 방송매체 종사자들의 책임의식 함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함의점 

본 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 
및 교복 변형에 대한 인식에 기반을 두어 교복의 변형과 
관련된 교육 기관, 학생, 교사를 중심으로 함의점을 제시
하고자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기관의 측면에서 교육 관련 정부 기관과 학
교간의 교육적 방향성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앞서 교복이 미치는 영향력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교육 정부 기관과 학교간의 의견 차이가 매우 
상이함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 정부 기관에서는 
규정을 삭제하거나,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서 학
교나 교사들은 교복 변형에 대한 제재를 할 수도 안할 수
도 없는 난해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정보화 사회로 누구든지 쉽게 특정 정보에 대한 탐색이 
매우 용이하다. 학생들은 학교 규정에 대한 불합리함을 
교육 정부 기관에서 발표하는 규정에 근거하여 교복 변
형의 합리성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교복 변
형의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타당성을 잃게 된다. 또한, 거
시적인 관점에서 명명한 애매모호한 규정은 다양한 잣대
를 들이댈 수 있음에 따라 교복 변형을 근절하기에는 역
부족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학교의 교육에 자율성
을 부여하기 위해는 교육 관련 정부 기관에서 보다 자세
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공지하여, 학생들이 교복 변형에 
대한 제재를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의 보완이 요구되며, 교
육 관련 정부 기관이 학교나 교사들과 함께 다양한 토론
을 통하여 적절한 기준을 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측면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교복에 대
한 이해에 대한 진지한 숙고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교복 
변형의 행동을 하는 배경은 앞서 살펴본 교복 변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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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긍정적인 인식에서도 여실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 시점의 교복 변형 행동은 자율성이 우선시 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청소년기 학생들 전반에 걸쳐 나타
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바람직한 가치
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수행하는 학교의 기능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된 부분은 없으며, 학생다움을 표방하
는 교복에 대한 의미 또한 변경된 부분은 없다. 현재 학
생들이 교복 변형에 대한 의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문화적 생산자이자, 주체자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경직되어 있는 제도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동적인 태도를 구비해야할 필요가 있다. 즉, 학생들이 
교복 변형의 건전성을 확립할 수 있는 학생 본분의 올바
른 자세를 스스로 인지하고, 교복 변형의 적절한 수위 조
절을 통한 자발적 실천을 이행한다면, 교복 변형은 학생
들의 일탈이 아닌, 하나의 자연스러운 문화로 존중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셋째, 교사들의 측면에서 교복의 변형에 대한 무조건
적 제재 보다는 합리적인 논의에 근거한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교복 변형의 영향력과 교복 변형
에 대한 인식에서도 학칙에 의거한 강압적인 제재라고 
언급하였다. 현대사회는 각자의 개성이 매우 중요시 되는 
시대로,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모습만을 요구하는 것은 시
류에 부합되지 않는 교육임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다수
의 학생들을 지도 편달한 경험이 있는 교사들의 입장에
서는 학창시절 교복 변형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
지 못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또한, 미연에 
이를 차단하여 학생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하는 의
미는 매우 유효하다. 하지만, 학생들의 견해를 경청하지 
않은 채, 교복의 변형에 대한 무조건적 제재를 가하는 태
도는 학생들과 교사들 간의 더 깊은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다. 실례로, 학생들의 불가피한 상황은 경청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제재를 가하여 억울함을 감응한 사례가 있음
을 참작해볼 시, 학생들과의 소통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교사들은 교육자의 입장에서가 아닌, 학생의 입장
에서 교복 변형을 하면 안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고, 학
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찾아가는 접근을 시도해야만 한다.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과 소통을 통하여 적절한 합
의점을 도출해내는 움직임이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형식
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을 지
도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의 입장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열린 사고를 갖고, 제재의 합리성과 기준에 대한 보다 유
연한 자세로 학생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공감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6. 결론

본 연구는 교복 변형 행동이 미치는 영향력과 인식 탐
구를 통하여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일련
의 함의점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기사를 토대
로 현대 사회에서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고찰해본 결과, 크게 줄어든 교복 사이즈의 일반화, 학교 
규정에 대한 실효성 저하, 선정적인 교복 광고의 확산의 
세 가지로 축약해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
정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복 변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학생 본분에 대한 인지능력 상실, 물신화 경향의 가속화, 
교복 변형에 대한 기회비용의 감소의 견해가 나타났다. 
교복 변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주된 내용은 학생의 
독립적 선택에 대한 자율성 부여, 청소년기 유행에 대한 
일시적 참여,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이
미지 메이킹 실현의 견해가 나타났다. 또한, 교복 변형의 
가장 큰 원인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서 발원된다는 인식
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교복 변형 행동과 관련된 영향력과 인식 
탐구를 토대로 그 함의점을 제시해보면, 교복에 대한 패
러다임의 변화를 일정 부분 수용하고 개선해나가는 측면
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란 
자유와 규제에 대하여 늘 갈등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하
나의 커다란 단위로서 고등학교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왜 이
러한 선택을 하는지, 교복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학생
들의 견해를 수용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학생들
의 교복 변형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더 좋은 방향성으
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
들 또한 교복에 대한 자신만의 일방적인 자율권을 주장
하기 보다는, 고등학생이라는 본분과 교복이 함양하고 있
는 목적 및 고등학교라는 작은 사회 속에서 규율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하여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관련 기관,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가 교복 변형의 변화를 일정부
분 수용하고, 규제의 적절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합
하는 올바른 교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 사
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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